
춘천에서 희소금속 니오븀 발견
광물자원공사, 철광산에서 광체 발견 … 세계 매장량 290만톤

강원도 춘천에서 국내 최초로 희소금속 니오븀(Nb)이 발견됐다.

지식경제부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국내 일반광업 육성지원사업의 하나로 2011년 5-10월 춘천의 용화 철광

산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조사 및 시추탐사를 시행했으며, 탐사 결과 철광체에서 연장 200미터, 폭 10-40미터의

니오븀 광체가 발견됐으며 니오븀 함량은 0.1-0.8%라고 2월2일 발표했다.

니오븀은 고강도저합금강, 고합금강, 스테인레스강, 내열강, 공구강 등 고급 철강재(초경량 신소재) 생산과

IT 융합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희소금속으로 우리나라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니오븀 세계 매장량은 약 290만톤으로 브라질이 98%를 차지하고 있고 5만7000톤을 생산해 세계 총 생산량

의 92%를 점유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전체의 10%인 약 5000톤을 소비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가 4000톤을 쓰

고 있으며, 앞으로 현대제철 등 추가 제철소 건설에 따라 니오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물공사는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와 공동으로 광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세계 최대의 니오븀

생산광구인 브라질의 아락사(Araxa) 광산과 유사한 마그마 기원의 광상형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니오븀

광체 부존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물공사는 2012년 광체의 규모 파악과 매장량 확보를 위한 추가 정밀탐사를 추진하며, 특히 물리탐사와 탐

광시추 등을 통해 광체 주변의 연장부를 파악하고 광물공사 기술연구소를 통해 니오븀과 자철석의 분리선광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신종 광물공사 사장은 “세계적으로 니오븀의 채굴 가용연수가 4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니오븀 광체

를 발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니오븀은 1월 말 페로니오븀(Nb 65%) 기준으로 톤당 4만3000달러에 거래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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